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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강 칼럼 - 뼈를 살리니 건강이 보인다

항문과 골반 속 찌든 대변독을 없애야 
치질, 치루, 변비, 요실금, 전립선 해방  

#1. 몇 달 전 치질 때문에 고생한다며 본 

연구소를 찾았던 60대 손 모 씨는 약을 먹

거나 바르지 않고 단지 항문에 끼어 놓는 

기구를 사용한 지 2주 만에“이젠 새벽기

도를 다니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항문의 

괄약근이 땡땡해지지 않는다.”며“그것 

참 신기하네요, 대변 색깔도 점점 노랗게 

되어 가고 가늘었던 변이 점점 굵어졌다.”

고 고백했다.

#2.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50대 이 모 씨

의 경우 항문 삽입형 도화봉(여성용)과 질 

삽입형 노고단을 사용한 지 불과 1주일 만

에 요실금이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았다. 옆 

사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

의로 시작했던 이 씨가 이런 기적을 맛본 

것은 무엇 때문일까.

흔히 치질(痔疾)이라 함은 항문 안팎에 

생기는 외과적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

로 암치질과 수치질으로 나뉘어 진다. 치

루(痔瘻)는 항문 또는 곧창자 부위에 고름

집이 저절로 터지면서 샛길이 생기고, 고름 

따위가 나오는 치질의 변종이다. 변비(便

秘)는 대변이 대장 속에 오래 맺혀 있고, 잘 

누어지지 않는 병이다. 상습 변비 환자의 

경우 창자에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늘 변

비가 되는 경우로 어린이에게는 모유 부족, 

당분 부족 따위로 발생하고 성인에게는 물

이 부족하고 운동 부족과 신경과민인 사람

에게 많이 볼 수 있다. 

항문은 사람이 죽을 때 이곳을 통해 마지

막 호흡이 나가는 곳으로 사람이 물에 빠

져 익사 했을 때 항문이 열려 있는 가를 보

고 생사를 판단하는 곳이다. 또한 남녀의 

생식기가 인접해 있어 항문 속 독이 강할 

때는 앞쪽의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

다. 그 위로는 꼬리뼈와 인접해 있어 항문

이 독소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꼬리뼈를 타

고 그 독소가 갈비뼈와 어깨, 머리로 올라

가고 아래로는 고관절과 무릎, 발바닥까지 

전달돼 통증을 부르기 때문에 인체 부위 

중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힌다.

 

◆ 2주 정도 삽입하면 효과 

치질과 치루 환자의 경우 보통 본 연구소

에서 개발한 노고단(남성용), 도화봉(여성

용)을 항문 내에 착용하면 2주 내에 효과

를 본다. 덤으로 요실금과 전립선으로 고

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

준다. 변비 환자의 경우는 일단 물을 하루 

2리터 이상을 마셔 주어야 한다. 인체 내 

뼈가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장 운동도 활

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여기에 항문 

안과 밖을 미라클터치로 다스려주면 보다 

빨리 변비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다.

특히 항문의 독소를 배출해주지 않고 방

치하게 되면 항문에서 썩은 독소가 기체 

형태로 직장, 대장으로 역류해 들어가 뱃

속에서 썩어 이것이 계속 독가스를 만들어

내게 된다. 이렇게 되면 향후 뱃속이 늘 차

가워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설사를 자주 

하게 된다. 또 똥배로 인해 장이 손상을 입

어 간경화나 당뇨를 부르게 된다. 그래서 

평소 대, 소변 독소를 없애주는 게 무엇보

다 중요하다. 

◈ 미라클터치 뼈과학연구소 

▶ 풀러턴: (213) 255-1410

                  653 W. Commonwealth Ave.

                  Fullerton, CA 92832

▶ 엘에이: (213) 675-6877

노년기에 낱말퀴즈를 풀거나 스도

쿠 같은 숫자 게임을 열심히 하면 뇌 

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

을 수 있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

다. 뇌 기능에도 안 쓰면 퇴화한다는 

이른바‘용불용설’(use it or lose it)

이 적용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

고 있다는 얘기다.

 

그러나 노년기에 아무리 머리를 

쓰는 활동을 하더라도 뇌 기능 퇴화

를 억제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

는 연구결과가 의약학 학술전문지

인 BMJ에 게재됐다.

 

1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애버

딘왕립병원(ARI)은 애버딘대학 연

구진과 공동으로 1936년 태어난 뒤 

11세 때 집단 지능검사를 받은 498

명을 상대로 64세 정도부터 15년간 

최대 5차례에 걸쳐 기억력 등 뇌 기

능 상태를 검사했다.

 

그 결과 문제풀이를 즐긴 사람이

라고 해서 뇌 기능의 퇴화가 진행되

지 않는 것은 아님이 확인됐다. 이는 

특히 중년이나 노년 단계에서의 인

지력 강화 훈련이 기억력이나 사고

력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

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

른 것이다.

이에 앞서 세계두뇌건강협의회도 

뇌 훈련보다는 악기 배우기, 뜨개질, 

정원 가꾸기처럼 몸을 움직이는 자

극적 활동을 하는 것이 노년기의 뇌 

건강에 좋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

표한 바 있다. 협의회는 당시 한 살이

라도 젊었을 때 신체적 움직임이 수

반되는 활동을 해야 나이가 들었을 

때 한층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

있다고 조언했다.

 

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평생에 걸쳐 

지적 활동을 규칙적으로 해야만 뇌 

기능이 향상되고 노화 단계에서 더 

나은 인지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

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.

 

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의 데이비

드 레이놀즈 박사는“늙어가면서 건

강한 뇌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방법

은 지적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육체적

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

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것”이

라고 말했다.

그는 또 금연에 권고 수준 이내의 

음주를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

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정상 수준

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

붙였다.

노년에 하는 퍼즐 풀기,
뇌 기능 퇴화 막을 수 없다

■ 건강

▲ 항문 안과 밖에 있는 독소를 없애주면 치질, 치루, 

변비에서 손쉽게 해방될 수 있다. 사진은 항문 내에 

삽입하여 독소를 제거하는 미라클터치 남녀용 제품.


